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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5월 1일 대통령 발언록

제19회 국무회의

▲ 노대통령 모두발언 전문 

어제 국회가 폐회했습니까? 우리 정치권, 그리고 국민들이 지금 우리 한국

이 처한 상황을 조금 안일하게 보고 있는가 그런 걱정이 됩니다. 

지금 항상 입으로는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중국이 추격해 온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우리나라의 국가 경영의 문제에 관해서는 그런 긴장

감이 지금 몹시 태연하게, 아주 나태한 국정운영을 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매우 걱정입니다.

정치권, 입으론 ‘위기’ 말하면서 국정운영은 나태하게 하나 

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국민연금법도 통과가 안됐고, 사법개혁도, 임대

주택법, 4대보험 징수 통합 이런 문제들이 전부 다 국회에서 처리가 안 되

고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이 법들이 하나하나 우리가 말한 개혁입법이자 또한 민생 입법이고, 이 법

의 통과가 지체됨으로 해서 이미 수 조원의 손실이 발생했고 앞으로도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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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 더 많은 손실이 계속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아주 시급한 법들입니다. 

한나라당 ‘사학법 연계전략’으로 국회는 ‘파업’‘폐업’ 상태 

엄청난 국가적 손실이 눈에 빤하게 보이는데 이런 걸 무산시켜버린 국회가 

과연 국회인가, 국회가 지금 파업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이죠? 파업내지 

폐업상태인지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의 ‘사학법 연계 전략’인데 한나라당의 지금 전략이 일종의 

‘인질정치’ 내지 ‘파업정치’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국회를 마비시켜 놓고 있는데, 이와 같은 상황은 매우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번 국회파업, 헌정사상 가장 길고 가장 심각 

여러분들이 입법을 촉진하는데 우리가 그동안에 협상도 해 보고 또 여론에 

호소도 해보고 여러 가지 노력들을 했습니다만 요지부동이지요. 앞으로도 

계속해서 설득하고 협상하고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편으로는 국회의 태업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얼마만큼의 손실을 끼치

고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부 자료를 정리해 가지고 국민들

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국회의 파업 사태는 더러 있었지만 우리나라 헌정 사상 

이번의 파업사태가 가장 장기적이고 가장 심각한 것입니다. 

지금 몇몇 법안들이 1년 6개월이 넘게 사학법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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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매우 중요한 법안들입니다. 

그리고 이미 통과된 법들도, 수십가지의 법안들도 사학법에 전부 발목 잡

혔다가 몇 달씩 이렇게 지체돼서 통과 되고 해서 국정운영에 지장이 막대

하고 국가적 손실이 막대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정리해서 국정브리핑이라든지 청와대브리핑에 게

재해서 국민한테 고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조원 국가손실…한나라당 ‘뱃심’ 어디서 나오나 

나는 그 한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에 대해서 정말 놀랍게 생각하고 한

나라당의 이런 막강한 뱃심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지 의문스럽

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론이 뒷받침하고 민심이 뒷받침하고 있는 거 아

니겠습니까? 

저는 정책에 무관심한 여론이 이와 같은 국회의 파업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국정 발목잡으면서 대통령 되면 국정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것인가 

그리고 다음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는 사람들이 지금 국정을 이렇게 발목

을 잡아서 어렵게 만들어 놓고, 자기들이 대통령이 되면 국정을 어떻게 하

겠다는 것인지 대통령이 되고도 국정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정말 

물어보고 싶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물어봐야 됩니다. 아무도 안 묻죠? 

어떻든 우리로서는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설득도 하고 협상도 하고 하되, 

이번 일만은 앞으로의 국회와의 관계에서 좀 어려움이 예상되더라도 아주 

명백히 정리를 해서 국민들에게 꼭 보고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